
돕는 배필 - 이 비밀<창세기2:18-25/에베소서5:22-33>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이요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사명임을 꼭 기억 하
십시오. 힘든 결혼 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랑임을 찾고 만나 하나님의 신랑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아내로서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남편으로서 사랑과 돌봄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만큼 부부 관계도 아름답
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의 바로미터이며 또 다른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의 관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신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짝이 있는 부부보다 짝이 없이 하나님을 신랑 삼는 사람에게 자녀가 더 많고 열매가 많음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
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돕는 배필(창세기2:18-25)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십니다(창세기1;31) 그러나 사람에게 짝이 
없음이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어서 서로 돕
는 배필이 되고 연합 하여 한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하나의 모습이 되기에 
보기 좋지 않았다 하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상호보완성의 교제를 말하는데 특이하게 하
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의 힘, 능력/에제르>를 사용하여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어 정상적인 가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친구로 돕는 분이시지만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신랑으로 장가든다고 하십니다(이사야 호세아서) 부부의 
관계와 교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신랑이신 정상적인 부부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 자녀의 영성과 인격과 
삶이 이어지고 가문의 톨레도트를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모든 것이 부부의 관계와 하
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부관계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
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는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상담해 주려고, 인도해 주려고 
기다리는 분 <보혜사 성령>으로 언급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게 이런 신랑이십
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아내로서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영적으로 풍요
롭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면서 그 힘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힘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상담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난임을 발견하여 그 분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영혼육이 건강한 부부가 되어 영혼육이 건강한 자녀를 
생산하고 명문 톨레도트를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부르는 말 속에는 구약의 
돕는 배필, 신약의 보혜사의 의미가 다 들어 있는데 <여보>는 보배로운 당신, <당신>은 내 몸
과 같은 한 몸, <마누라>는 마주 보고 누워 있는 사이로 마주 보다가 주님을 서로 바라보는 
사이가 되는 사람, <여편네> 옆에서 보혜사 성령님처럼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의미
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 아내는 순종과 권위의 십자가로 서로 복종
하라(에베소서5:22-33)는 의미는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고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은 사랑과 섬김과 보호함으로 아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여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2) 이 비밀
 돕는 배필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은혜로 돕는 배필이 되고(창세기2장) 예
수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정결하고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교하고 곤란을 당해도 예수님과의 정조를 
지켰듯이(에베소서5장)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성서적으로 성숙하
여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종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신 인간적으로는 도
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에 복종하고 아
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종해야 합니다. 부득이 혼자되신 분들은 외로움과 고난을 
신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누시면 남편과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과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이사야54:5-8)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졍결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한 신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과 아끼고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부부관계의 기본은 신앙고백이며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이 남편이기 때문이어야 
하고 우리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여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큰 지식입니
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이기에 이 지식을 제대로 깨닫고 알면 삶이 변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호세아4:6) 영혼의 상태에 따라 같은 설교를 의인은 듣고 아파도 회개와 유턴을 하
지만 악인은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인도 속에 선택을 바
르게 하고 안전하게 대를 이어가서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한 명품가문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